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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경제성 오히려 “악화”
팜유가격 3년간 90% 급등해 경제성 불투명 … 원유 130달러 넘어야

고유가 현상이 진행되면서 바이오연료와 같은 대체에너지의 매력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만 해도 고유가가 대체에너지의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었지만 대체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오히려 예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원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대체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현상을 불러오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대체에너지에서 가격급등 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두유와 팜유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50달러를 넘으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팜유 가격이 3년 사이에 90%나 급등하면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를 넘

어서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도 4년 사이에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으며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가격 역시 7배나 급등했다. 

태양열 발전에 사용되는 집열판 역시 실리콘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대체에너지의 경제성이 오

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의 원유 대체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의 주요 생산국이 말레이시아가 최근 팜유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우려해 바이오디젤 함유 의무화 

정책을 보류했으며 독일도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등 각국이 대체에너지 정책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자재 가격 급등이 대체에너지 개발을 막는 현상까지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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